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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1월 18일 주일 설교입니다. 

< 착한 일의 시작과 끝 >

  빌립보서 1:3-6 / 새찬송가 64 (통일 13) 기뻐하며 경배하세 

1.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일은 결국 다 헛된 것입니다

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일을 결국 다 헛된 것이며 결국에는 무익한 일입니

다(전1:3). 세계정복사업도 학문과 과학의 발전을 위한 일도 결국에는 무익합니

다.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일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살이에 어느 정

도의 편의를 줄 수 는 있으나 결국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. 

2.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람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일

도 있습니다

 하나님의 일만이 헛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위한 일이며 인류를 죄와 

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친히 이루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

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(전12:13).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

다 같이 참여하였고 그 사실이 바울을 기쁘게 하였습니다(빌1:3-5). 

3. 사람의 일은 절대로 완성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이 완성 됩니다

 사람은 끝없이 지식을 추구하지만 지식의 발전은 끝을 모릅니다. 사람은 자신의 일

을 이 땅에서 이루려 하지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. 

그래서 사람의 일은 완성되지 않고 방향을 잃은 채 무작정 나아가기만 합니다. 이것

이 죄가 가져다 준 저주입니다(전12:12).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구원의 일

은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, 즉 완성이 있습니다(렘33:1-3). 

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구원의 놀랍고 

위대한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완성하십니다.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신 죄 

용서의 일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. 또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신 구원의 일은 

새 하늘과 새 땅을 이뤄 내십니다. 참으로 크고 은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(계

21:1-4). 

 치료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을 통해 우리를 치료하시면 그 치료가 완

성되어 다른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남기지 않습니다. 또 하나님이 예수님의 가시관 

쓰심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다른 문제가 파생되지 않으면서 그 문제가 

해결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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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모든 일이 완성되지 않으면 피곤할 뿐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은 없습니다

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일의 시작과 그 끝 즉 완성을 이루며 크고 위대하며 

은밀한 일이 됩니다.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착한 일이며 구원의 일이며 치료의 일

이며 축복의 일이며 반드시 이뤄지고 끝을 보는 완성이 되는 일입니다. 하나님이 행

하시는 이런 일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. 

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합니

다.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복음을 위한 일에 모두 다 참

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구원의 일을 이루는 것을 체험하였습

니다.  

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을 위해 착한 일,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

니다.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내 자아를 물리쳐 주님께서 일

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며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(요10:10),(새찬송가 278장). 

 우리는 주님이 그 착한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

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!  

   

< 적용 & 실천 > 

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심을 

믿고 있습니까? 내 자신이나 환경을 보며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


